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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ody appearance satisfaction(BAS) and the 

self-esteem on the obesity stress(OS). A survey sample drawn from the total of 664 middle school students(324 

of females and 340 of males) were analyzed with the suggested conceptual model by employing the latent 

variables such as BAS and OS. By using the AMOS statistical program, we found that the conceptual model 

fitted well with the data set and paths in the model significantly predicted the OS. The middle schoolers' BAS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OS and self-esteem as well as a indirect effect via self-esteem on the OS.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OS which was larger than the total effects from BAS on OS. 

Therefore, self-esteem could be buffered the negative influences from the BAS on th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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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성장 뿐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

이 동시에 일어나며, 심리적인 면으로는 자기주관이 확립

되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체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2차 성징이 나타남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 신체 이미지나 성 문제에 대해 혼돈스러함과 동

시에 자기 신체에 대해 당황해 하고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성과 신체 성장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

에 놓인 청소년들은 타인으로 부터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

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소년기의 신체나 외모상

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영향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비만이거나 비만이었던 청소년들은 자기 외모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됨으로써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게 되는 일이 많다

(Rodin, Price, Sanchez, & McElligot, 1989; Stewart & 

Brook, 1983). 뿐만 아니라 비만인 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

단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여 또래 친구들로부터 비만으로 

인해 놀림을 당하는 경우 심한 열등감과 스트레스에 시달

리게 될 수도 있다(Stunkard & Wadden, 1992). 그러나 비

만도와 비만스트레스 간에 상관관계에 대한 학계 연구 결

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여 왔다. Jeon and Ahn(2006), 

Kim(2006), Kim(2005), Park(2012) 등의 연구들에서는 비

만한 청소년들의 비만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두 개념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Jeon(2009)과 Son(2008) 등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비만도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였다. 

이에 최근에는 비만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

인으로 비만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수준이 비만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이라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Choi & Choi, 

2008; Kim, Son, Lee, Kim, & Jung, 2009; Kim & Kim, 

2010; Kwon, 2008).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은 외모만족도, 체

형만족도, 신체만족도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Chae, 2008; Hong, 2009; Jung, 2003; Kim & Kim, 

2002; Kuh & Lee, 1994; Sul, 2010)에서는 이 세 가지 개

념들이 유사하게 인식되고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신

체만족은 자연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신체의 모양 

및 구조 기능들에 대한 주관적 만족수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체형만족도는 신체만족도와 거의 유사한 개

념이나 체중과 체형에 관한 만족도가 추가된다. 또한, 외

모만족은 신체의 모양 및 구조 기능과 더불어 외적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된

다. 외모 만족도는 신체 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로(Kim, 2009)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주관적

인 만족수준이며, 정신건강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Chae, 2008; Kim, 2003)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Shim, 2006)

청소년의 외모만족에 대한 연구결과(Kim, 2006; Kim & 

Kim, 2009; Kim & Kim, 2010)에 의하면 남학생들 보다

는 여학생들이 그리고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의 학생들이 

외모에 민감하며, 외모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

러 외모 만족도가 낮을수록 저체중을 선호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들(Choi, 2008; Jeon & Ahn, 2006)에 

의하면 마른 체형에 대한 사회적 선호의 만연은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을 비만하다 잘못 인지할 수 

있고 이러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의 

저하, 자아부정에 이르며 열등감을 조장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Moon (1993), Han(1996)과 

같은 연구자들은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주목하

였는데,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연

관성을 보이고 있었고 반면에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만스트레스와 외모만족 그리고 자아존중

감 간에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고려해 

볼 때 이들 요인들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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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수준과 외모만족 혹은 체형만족,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수준 간에 단순한 관계에 대한 설명

에 그치고 있을 뿐, 비만스트레스와 외모만족, 그리고 자

아존중감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설명은 극히 제한적이

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들 세 개념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매개적 역할에 

대한 모델이 제안되고 분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다. 더욱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하위 영역별 수준의 비교는 시도 되었지만 정작 이들 하

위영역을 바탕으로 하나의 잠재변인을 도출시켜 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는 잠재

변수를 사용하여 비만스트레스와 더불어 외모만족도에 대

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을 도입하

여 비만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개념적 모

델을 제안하는 바이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된 

개념모델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 모델에 의거한 연구문제 및 가

설로 외모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비만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있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중학생들의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은 비

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제안된 개념모델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가? 

가설 1. 제안된 개념모델은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할 

것이다. 

가설 2. 외모만족은 비만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아존중감은 비만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외모만족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비만스트레

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07년 7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 지역 

9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총 82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회

수가 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6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05; Ahn, 

2003; Jung, 2003; Cho, 1997; Cho, 1992; Han, 2004)를 

참고로 작성되었고,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도

록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주로 객관

식 문항으로 학생들의 일반사항,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을 조사하였다.

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연령, 성별, 학교유형, 가구의 경제적 수준, 

월평균 용돈, 신장(cm), 체중(kg)을 조사하였다. 작성된 체

중과 신장을 기준으로 체질량지수(BMI, kg/m2)를 계산하

였으며, 체중군을 BMI에 따라 저체중군(BMI<18.5), 정상

체중군(18.5≤BMI<23), 과체중군(23≤BMI)으로 분류하였

다(WHO, 1998). 

2) 비만스트레스

대상자들의 비만스트레스는 Cho(1997)가 사용한 28문항

의 비만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

록 비만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도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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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 불편함으로 오는 스트레스 12문항, 비만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 7문항, 비만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9문항 등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각의 하위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59, .78, .55 였다. 본 연

구에서는 3가지 하위 영역의 점수를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외모만족도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는 Mendelson과 White가 개발한 

body-esteem 척도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Cho(1992)과 

Jung(2003)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던 척도1)를 수

정 보완하여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였다. Body-esteem 총 12문항 중 외모

만족과 연관된 문항인 세 문항이 본 연구에 잠재변수를 

구성하는데 사용되었다: ‘나의 얼굴은 잘 생겼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나의 

옆모습은 잘생겼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세 문항의 신뢰도는 .85 였다. 외모만족도 개념은 

잠재변수로 도출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Choi & Jeon(1993)

가 번역한 것으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포함하여 총 11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

도 계수는 .83 이었다.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Version 20) 및 AMOS 20.0을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범주

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N(%))로 나타내었고, 연속형 자

료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델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측정모델의 적

합도 제안된 개념모델의 적합도와 제안된 개념간의 경로

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델 적합도2)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다. 개념 모델의 측정을 

위해서 GFI, AGFI도 추가적으로 검증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만 분포 

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총 664명의 

중학생 중 남학생이 340명 여학생이 324명으로 성비가 균

형을 이루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4.6세였고, 

남학생이 14.7세, 여학생이 14.5세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

면 남학교 재학생이 33.6%, 여학교 재학생은 33.4%, 그리

고 남녀공학 재학생이 33%였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

해서는 상 3.9%, 중상 18.5%, 중 60.5%, 중하 14.2%, 하 

2.9%로 80% 이상이 중정도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대상자

의 월평균 용돈은 3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25.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25.5%), 2-3만원 미만

(22.4%), 1만원-2만원 미만(15.2%), 1만원 미만(4.7%)의 순

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장 및 체중은 평균 165.9cm, 

56.2kg(남자 170.4cm, 61.0kg, 여자 161.2cm, 51.2kg) 이었

으며, 비만정도는 BMI 20.4kg/m2(남자 21.0kg/m2, 여자 

1) Cho(1992)와 Jung(2003)은 본 척도를 체형만족도라 명명하고 사용하였다. 
2) CFI, TLI, GFI, AGFI는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RMSEA는 측정모델의 오류 수준을 규정하는 것

으로 .05-.06 이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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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Boys

(n=340)
Girls

(n=324)
Total

(n=664)

Age 14.7±0.71) 14.5±0.6 14.6±0.7 

School type

Boy’s school 223 (65.6) 0 (0.0) 223 (33.6) 

Girl’s school 0 (0.0) 222 (68.5) 222 (33.4) 

Co-education 117 (34.4) 102 (31.5) 219 (33.0) 

Economic status

High 19 (5.6) 7 (2.2) 26 (3.9) 

High-middle 65 (19.1) 58 (17.9) 123 (18.5) 

Middle-middle 195 (57.4) 207 (63.9) 402 (60.5) 

Middle-Low 51 (15.0) 43 (13.3) 94 (14.2) 

Low 10 (2.9) 9 (2.8) 19 (2.9) 

Monthly pocket money
(Won)

Less than 10,000 20 (5.9) 11 (3.4) 31 (4.7) 

10,000~20,000 51 (15.0) 50 (15.4) 101 (15.2) 

20,000~30,000 72 (21.2) 77 (23.8) 149 (22.4) 

Over 30,000 116 (34.1) 98 (30.3) 214 (32.2) 

Others 81 (23.8) 88 (27.2) 169 (25.5) 

Height(cm) 170.4 ± 7.11) 161.2 ± 5.2 165.9 ± 7.8 

Weight(kg) 61.0 ± 12.4 51.2 ± 7.3 56.2 ± 11.3 

BMI(kg/m2) 21.0 ± 4.1 19.7 ± 2.5 20.4 ± 3.4 

Distribution of weight

Underweight 94 (27.7) 109 (33.6) 203 (30.6)

Normal 163 (47.9) 184 (56.8) 347 (52.3)

Overweight 83 (24.4) 31 (9.6) 114 (17.1)

1)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

19.7kg/m2) 이었다. 또한 체중의 분포는 저체중 30.6%, 정

상 52.3%, 과체중 17.1% 였다. 이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대상 

중학생의 평균 신장 및 체중 160.4cm와 53.3kg(남자 

163.5cm, 56.2kg, 여자 157.7cm, 49.9kg)이나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다른 연구(Jang, 2005) 대상자들의 신장 및 체

중인 남자 166.9cm, 56.2kg, 여자 158.9cm, 49.8kg 과 비

교하여 신장이 크고, 체중은 많이 나가는 편이었다. 그러

나, 대상자들의 비만정도는 BMI 20.4kg/m2(남자 21.0kg/m2, 

여자 19.7kg/m2)으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결과인 BMI 

20.5kg/m2(남자 20.9kg/m2, 여자 20.0kg/m2)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2.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비만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외모만

족감과 측정변수인 외모만족감, 자아존중감, 비만스트레스

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관측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외모만족의 평균은 8.2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총 55

점 만점에 36.5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고, 비만스트

레스는 총 140점 중 65.2점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다.

잠재변인 중 외모만족을 구성하는 변수들 간에 유의적

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상관계수가 높아 잠재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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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ppearance satisfaction Self-
esteem

Obesity stress
Mean±S.D.

① ② ③ ④ ⑤

Body appearance 
satisfaction

① 1

8.2±2.6② .688*** 1

③ .655*** .643*** 1

Self-esteem .373*** .391*** .381*** 1 36.5±7.2

Obesity stress

④ -.298*** -.238*** -.258*** -.454*** 1

65.2±16.3⑤ -.136*** -.084* -.116** -.170*** .380*** 1

⑥ -.301*** -.264*** -.317*** -.574*** .640*** .414***

① I have good looking.
② I have a likable look.
③ I have good side body.

④ Stress of physical discomfort.
⑤ Their own effort to overcome their obesity stress.
⑥ Psychological stress from obesity.

*** p<.001, ** p<.01, * p<.05

Table 2. Correlation among body-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obesity stress

Goodness of fit tests χ2 CFI NFI RMSEA
Conceptual model

Nested Model 39.470 
(df=12, p=.000) .985 .978 .059

Fully recursive model 1824.6 
(df=21, p=.000) .010 .000 .360

Table 3. Model fit summary of research model

수렴타당도가 높았다. 비만스트레스도 각 변수들 간에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수렴타당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외모만족을 구성하는 변

수들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을, 외모만족을 구성하는 변

수들과 비만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

중감과 비만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신

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비만

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신의 체형을 저

체중이나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10)와 일치하며, 여자 중학생들

을 대상으로 체형만족도와 비만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결과(Kim et al., 2009)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상 만족도가 높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Chun & Kwak, 2011)와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위와 같이 관측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인들 간에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각 변인

들 간에도 유의한 관계성이 있었으므로 제안된 개념모델

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3. 개념모델 검증: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비만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을 위한 경로모델 분석결과  

중학생들의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비만스트레스와의 관

계에 대한 모형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델 적합

도를 나타내는 CFI (.985)와 NFI (.978)에서 우수한 적합

성을 나타내었으며, 카이제곱값은 39.470으로 자유도 12에

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표본크기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카

이제곱값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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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Body appearance satisfaction → Self-esteem   .467***  .467

Body appearance satisfaction → Obesity stress -.145*** -.260*** -.405

Self-esteem → Obesity stress -.555*** -.556

*** p<.001

Table 4.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relationships among body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obesity stress

*** p<.001, ** p<.01

Figure 1. Effects of body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obesity stress

잠재변수들의 에러를 측정하는 RMSEA도 .059로 측정오

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모만족은 자아존

중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고 있었고, 자

아존중감 변이의 21.8%를 설명하고 있었다 <Figure 1>. 

제안된 모델이 수집된 데이터와 잘 부합하였으므로 각 

경로의 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모만족은 비만스트레

스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그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외모만족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

여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영향력(B=-.260, p<.001)이 

직접영향력(B=-.145, p<.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외모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

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효과 혹은 버퍼링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비만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B=-.555,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비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만

족과 자아존중감의 직간접 영향력은 비만스트레스 잠재변

수의 변이의 40.5%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연구가설 1, 2, 3, 4가 모두 채택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비만스트레스 인지에 미치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그 관계의 역동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서울 지역 9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신의 외형 만족이 자아존중감이

나 비만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

해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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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여 자신의 체형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

며, 잘못된 체형 인식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자아존중

감을 낮출 뿐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비만스트레스에 주관적인 

외모만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그리고, 자아존중감

은 외모만족의 영향을 어떻게 중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

동성을 설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

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외모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외모 만족은 비만스트레스에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외모 만족이 자아존중감

을 경유하여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직접영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비만스트레

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외모 

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보다 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외모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국 결과 외모 만족이 높은 학생들이 비만스트레스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

록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게 되

고 이로 인해 비만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 만족도는 신체만족도나 체형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

로 외모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9). 또한, 

Kim(2003)에 의하면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외부로 표출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

고 타인으로부터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긍정적인 

태도이며,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향이 많고,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

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지하게 되므로 외모만족도를 자

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라 하였다. 즉 외

모만족도는 신체이미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신체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결과들

(Chae, 2008; Ha, 2011; Jang & Song, 2004; Jeon, 2006; 

Kim, 2005; Kim & Jung, 2006; Kim, 2002; Shim, 2006)

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 만족도가 낮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모만족도가 낮았으며,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저체중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매우 민감하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더욱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연구들(Bae, Kim, & Sung 

2004; Kim, 1998; Kim, 2004; Kim, 2005; Lee & Yun, 

2003; Rho, 2000; Rhu, 1997)에서도 마른체형에 대한 선호

가 만연해지면서 비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의 체형을 왜곡되게 인식하며, 이

로 인해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사람들도 비만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Jeon and Ahn(2006)도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잘못 인식하여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만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는 다고 하였다. 또한, Choi and Choi(2008)도 자신

의 체형에 불만족할수록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특히 비만한 사람들은 비만도에 의한 스트레스

보다 자신이 느끼는 비만평가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부

여한다고 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비만스트레스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외모 만족에 

의한 비만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특히 외모나 체형

에 민감한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자신의 

결점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비만스트레스와 정신적 

비만스트레스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Lee (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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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다른 연구들(Bae, Kim, & 

Sung 2004; Kim, 2004; Kim, 2005; Lee & Yun, 2003)에

서도 젊은 연령층의 경우 마른체형을 선호하게 되면서 비

만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하게 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자신이 체중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저하, 자아 부정과 열등감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Jang and 

Song(2004)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고등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and Lee(2008)는 자

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일반적, 가정

적,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모두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Cho(1992)에 의하면 청소년기

에 자아존중감은 체형만족과 관련이 크다고 하였으며,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Rumpel, Ingram, 

Harris, & Madans(1994)에 의하면 체중의 증가는 과체중

과 정상체중군의 정신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체형 또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은 심리적 불안감과 자신감의 결여, 자아존중

감의 상실 등 정신적인 손상과 함께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

나며,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에 까지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2; 

Shim, 2006). 다른 연구(Kim & Kim, 2010)에서도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한다고 하였고, 

Song(2001)에 의하면 비만 아동들은 표준체중 아동들 보

다 스트레스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은 낮다고 하였다. 따라

서 청소년들의 비만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외모 인식과 함

께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에 의한 비만스트레스를 자

아존중감이 매개하며, 자아존중감도 비만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청소년시기에 외모불만

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만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있어 올바른 외모 및 체형 인식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

해 청소년들에게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

써 자신의 외모 만족을 높여주는 교육을 함과 동시에 자

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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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비만스트레스 인지에 미치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그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9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고, 664명(여학생 324명, 남학생 3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외모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외모 만족은 비만스트레스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

내었고, 외모 만족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직접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아존중감은 비만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외모 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보다 컸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외모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효과 혹은 버퍼링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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